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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은 과거에 비해 변화가 급속할 뿐 아니라 국가 및 산업 간

의 경계가 무너져 통합 혹은 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물론 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형

태의 대국민 경제교육을 시행해 왔음.

 그러나 제한된 예산과 인력에만 의존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와 민간부

문의 경제교육은 잠재적 경제교육 수요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시급한 경

제교육 수요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교육은 대부분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대부분의 경제교육 전문기관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경제교육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중소 도시를 포함해 도서․소외 지역이 경

제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재의 경제교육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

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 등 공공부문이 경제교육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의 경

제교육 공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바탕으

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국민 경제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의 잠재적 수요는 물론 공급자인 정부와 민간부문의 

경제교육 추진 실적과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정부의 경제교육 방향과 전

략을 제시하고자 함.

 즉, 정부의 경제교육이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기능과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공공부문의 경제교육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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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 경제교육 현황

1. 시대별 경제교육 추진 현황1)

가. 1980년대 : 정부주도 대국민 경제교육 추진

 우리나라는 1960∼70년대에 압축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

용도 적지 않게 나타났음.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의 지속으로 한국경제는 성장위주

에서 안정위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함. 

 경제기획원이 1979년 4월에 발표된 경제안정화시책은 개발연대에 파생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추곡수매가 동결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고

통을 수반하는 인기가 없는 정책임. 이에 정부는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

고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1980년 말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경제교육을 추진하였음.

 1981년 2월 경제기획원 내에 ‘대국민 경제홍보기획단’을 발족시켜 국가 경제상황

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정부 대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형태의 경제교육을 실

시하였음.

 대국민경제홍보기획단은 1982년 경제교육기획관으로 정식 조직화됨.

 1980년대 중반에는 경제기획원 내 경제교육관실이 신설되었고, 1984년 8월에 대

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소

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 18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민간경제교육협의회’가 구성됨.

 1989년 경제정책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기획관을 경제교육기획국으로 개편하

여 TV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 

1) 박용성, 김진영, 「경제교육 주관기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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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교육기획국은 ‘작은 정부’ 구현에 따라 1994년에 과단위로 축소됨.

나. 1990년대 :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경제교육 분담 

 1990년대에는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간부문의 경제교육 참여가 확대되어 정부와 

민간이 경제교육을 분담하는 상황이 되었음. 정부는 1989년에 국민경제제도연구

원을 설립(1991년에 KDI와 통합)하여 경제교육을 체계화시켜 나갔음.

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는 경제 교과서 편찬,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사

업, 공무원․교사 경제연수 실시 등 실질적인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

행함.

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의 주도로 1994년에 한국경제교육학회가 설립됨.

 1994년에 재정경제부 내 경제교육홍보기획단이 설치하여 경제교육을 추진하였음. 

이후 폐지되었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경제교육 강화차원에서 경제홍보기

획단이 부활됨.

다. 2000년대 : 민간부문의 경제교육 확대와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2003년)와 재정경제부 주도로 

13개 민간기관이 참여한 민․관경제교육실무협의회(2004년)가 창설되면서 민간기

관을 통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됨.

 2005년에는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 산하에 경제교육홍보팀이 설치되었으며, 

2006년 민․관경제교육실무협의회의 참여 기관을 18개로 확대하면서 경제교육

협의회로 개편함.

 2009년 2월 정부는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이 제도적 뒷받침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함.

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선

정․지원하기로 하고 (사)한국경제교육협회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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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지역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이후 

정부는 한국경제교육협회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경제교육을 실시함.

라. 2010년 이후

 정부는 한국경제교육협회를 통해 경제교육기반을 조성하고 경제교육 실시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함.

 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14년 상반기까지 ‘청소년 경제신문 발행 및 배포’, ‘경제

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경제교육 실태조사’, ‘경제교육 박람회’, ‘표준프로그램 

및 표준교재 제작’ 등 경제교육 사업을 주도함.

 2010년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등 6

개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 지역경제교육센터, 한국경제교육협회․금융감독

원․한국은행․KDI 등이 참가한 제1회 경제교육협의회를 개최함.

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경제교육 전 분야에 걸친 정책을 총괄하고 교육과학

기술부․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가 해당 분야의 경제교육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 

 또한 위기관리대책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부처 실․국장협의회를 구성(2010년 

11월)하여 중앙부처 공동으로 경제교육 추진과제를 점검함.

2. 경제교육 추진체계

가.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운영

1) 경제교육지원법 제정과 주관기관 지정

 정부는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 방안이 

제도적 뒷받침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함(2009년 1월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제교육지원법에는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경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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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업내용

경제교육 기반 조성

경제교육 종합포털 구축․운영

경제교육 실태조사

경제교육 표준프로그램 및 표준교재 개발

경제교육 강사 양성

교사 원격직무연수프로그램 개발

주관기관 구성원의 상호협력과 조정 경제교육단체 협력 활성화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배포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원

경제교육 경진대회 개최

경제교육 박람회 개최

경제교육 방송

기타 경제교육 사업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

대상별 특화교육(취약계층 등)

교사연수

<표 1>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주요 경제교육 사업내용

주관기관의 지정’,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주관기관

을 통해 경제교육을 지원함(2009년 5월 한국경제교육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

2)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주요 사업과 예산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주요 경제교육 사업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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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제교육 예산 1,571 9,040 8,600 8,304 6,367 6,498

한국경제교육협회 지원 예산 1,071 8,040 7,500 7,000 3,512 3,743

  -  경제교육 기반 조성 160 631 1,314 1,469 510 -

  -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아하경제 발간․배포) 766 7,070 5,335 4,861 2,382 -

  -  청소년 경제교육프로그램 운영 138 251 747 560 500 -

  -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협력사업 7 88 104 110 120 -

<표 2>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원 예산 및 사용 현황

(단위 : 백만 원)

□ 예산지원 및 사용 현황

3) 한국경제교육협회의 해체

기획재정부는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운영상 문제 등으로 2014년 5월 한국경제교육협회의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그동

안 협회가 수행하던 사업의 일부는 경제교육 전문기관에 분산시켜 수행하고 있음.

가.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

 정부는 경제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11개 지역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함. 지역경제교육

센터는 학생, 교사, 일반 시민, 취약계층 등 지역민에 대한 경제교육을 직접 

실시함. 기획재정부는 3년 단위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재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

고 있으며, 지역경제교육센터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센터 간 교육정보를 공유함.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 대상은 청소년, 교사, 취약계층 등 다양하며 교육 형식

도 방문교육, 직무연수, 경제캠프, 경제뮤지컬 공연 등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음.

  - 교육인원은 2009년 89,802명에서 2014년 119,929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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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대한 경제교육이 가장 크게 늘었음(25,809명 증가). 

  - 전체 교육인원 중 학생(575,727명)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취약계층

(126,526명)임.

교육대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누 계

교육인원 89,802 138,349 116,483 135,170 143,133 119,929 787,991

 학생 75,968 109,519 84,328 98,727 98,347 78,875 575,727

 교사 855 857 982 1,061 1,499 1,199 7,617

 일반인 12,979 27,973 31,173 35,382 43,287 39,855 204,647

(취약계층) (5,998) (14,363) (14,439) (23,669) (31,026) (31,807) (126,526)

<표 3>  지역경제교육센터 교육실적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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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대상자 구분 대상자수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6~19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수급자 기준, 2013년)

249,453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 및 인지, 귀화자(2014년) 295,842

북한이탈주민 북한 이탈주민 입국자 수 누적(2002~2014년 ) 25,528 

노인
65세 이상 인구(2015년) 6,385,55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인구(2013년) 376,112 

장애인 전국 등록 장애인(2013년) 2,501,112 

재소자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2013년) 47,924 

여론
주도층

교사
초등교사(2014년) 182,672 

중ㆍ고등학교 사회교사(2014년) 33,505

공무원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국가 및 지방)(2013년) 464,656

언론인 기자직 종사자(2013년) 27,398

<표 4>  교육 대상자 수

(단위 : 명)

3. 우리나라 경제교육 수요 및 공급 현황

가. 양적 규모

1) 선행연구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한 총량 파악

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 

주요 경제교육 공급자와 다문화가족ㆍ북한이탈주민 등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실

태를 조사함.

 이를 위해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등의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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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경제교육 현황

 2012년 (구)한국경제교육협회는「2012년 전국 학교 밖 경제교육기관 및 경제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실시함.

 경제교육전문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민간단체의 총 3그룹으로 구분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 모든 경제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조사함(상

업적 교육기관 제외).

 조사된 168개 경제교육기관 중 공공기관은 94개(56.0%), 민간기관 및 단체는 74

개(44.0%)였으며, 공공기관 중에는 공익단체 44개, 공공기관 20개, 민간기관 및 

단체 중에는 민간단체 33개, 금융회사 31개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조사된 전체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총 365개로, 경제 183개(50.1%), 경제ㆍ금융 

115개(31.5%), 금융 42개(11.5%) 순으로 많이 실시됨.

구분
기관 프로그램 프로그램 

평균 개수개수 비율 개수 비율

공공
기관

정부기관 5 3.0 5 1.4 1.0 

공공기관 20 11.9 72 19.7 3.6  

지방자치기관 7 4.2 7 1.9 1.0  

지방공공기관 18 10.7 76 20.8 4.2  

공익단체 44 26.2 49 13.4 1.1  

소계 94 56.0 209 57.3  2.2

민간 
기관 
및 
단체

금융회사 31 18.5 59 16.2 1.9 

민간단체 33 19.6 66 18.1 2.0  

시민단체 6 3.6 21 5.8 3.5  

언론기관 2 1.2 3 0.8 1.5  

연구기관 2 1.2 7 1.9 3.5  

소계 74 44.0 156 42.7  2.1

합계 168 100.0 365 100.0 2.2

<표 5>  경제교육기관 현황

(단위 : 개, %)

자료 : 한국경제교육협회(2012),「전국 학교 밖 경제교육기관 및 경제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 경제교육 인원수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402,416명(50.1%), 민간기관 

및 단체 400,907명(49.9%)으로 총 803,323명이 경제교육을 이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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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는 노인, 저소득층 주부, 결혼이민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24,490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소비자기본법의 전면개정 이후로 우리나라의 소비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

에 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이 155,43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 이후 연 2만여 

명의 소비자를 교육했으며, 2010년부터 2013년 4년간 노인 55,928명, 저소득층 

주부 13,144명, 결혼이민자 17,409명, 어린이ㆍ청소년ㆍ장애인ㆍ북한이탈주민 

등 기타 취약계층 142,094명 등 총 228,575명이 소비자교육을 받았음. 

교육대상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교육
횟수

교육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인원

노인 336 26,263 206 15,508 82 6,960 87 7,197 711 55,928

저소득층 주부 72 4,453 112 6,201 19 1,091 21 1,399 224 13,144

결혼이민자 300 5,231 155 4,742 150 3,761 140 3,675 745 17,409

어린이ㆍ청소년ㆍ
장애인ㆍ북한이탈주민 

등 기타 취약계층
1,113 119,490 23 795 230 9,590 352 12,219 1718 142,094

합계 1,821 155,437 496 27,246 481 21,402 600 24,490 3,398 228,575

<표 6>  공정거래위원회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단위 : 회, 명)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백서」

<창업교육>

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매년 ‘청소년 비즈쿨’을 선정하여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지원내용으로는 ① 창업ㆍ경제교육, 창업동아리, 전문가 특강 지원 등 비즈쿨 운

영, ②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③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ㆍ콘텐츠 개발, 담당교사 직무 등 인프라 구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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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 122.3억 원 43.8억 원 50억 원 45억 원 50억 원

비즈쿨운영
803개교 

(408천 명)

100개교
(72천 명)

124개교
(100천 명)

135개교 
(116천 명)

200개교 
(133천 명)

비즈쿨캠프
35회

(4,050명)

17회
(1,550명)

37회
(3,250명)

22회
(1,808명)

15회
(1,035명)

창업동아리
3,020개

(26,576명)

802개 
(10,568명)

800개 
(10,560명)

830개 
(11,221명)

1,053개
(14,235명)

<표 7>  청소년 비즈쿨 예산 및 지원학교 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빈도 빈도 증감률(%) 빈도 증감률(%)

창업학과
12개 대학

(13개 학과)

13개 대학
(14개 학과)

8.3
20개 대학

(21개 학과)
53.8

입학정원 772명 871명 12.8 1,317명 51.2

전담교수 101명 113명 11.9 206명 82.3

<표 8>  대학 창업학과ㆍ입학정원ㆍ전담교수 현황

◦ 2002년부터 비즈쿨 지정․운영 1,362개교(829천 명), 비즈쿨 캠프 126회(11,693

명), 창업동아리 6,505개(73,160명)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음.

자료 : 중소기업청(2015),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자료 : 중소기업청ㆍ창업진흥원(2014),「대학의 창업인프라 실태조사」

 대학원 과정 

– 창업학과는 2014년 14개 대학(16개 대학원)에서 24개 과정(석사과정 16개, 

석ㆍ박사과정 8개)이 운영중임. 2014년 입학정원은 석사 367명, 박사 77명

이고, 전담교수는 257명임.

 창업 강좌

– 2014년 282개 대학에서 2,561개 창업강좌가 운영 중이며, 2013년 대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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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빈도 빈도 증감률(%) 빈도 증감률(%)

창업강좌
133개 대학

(965개)

135개 대학
(1,051개)

108.9
282개 대학

(2,561개)
108.9

수강인원 48,139명 48,747명 1.3 124,288명 155.0

<표 9>  대학 창업 강좌 운영 현황

2.5배 증가함. 수강인원은 2014년 124,288명임.

자료 : 중소기업청ㆍ창업진흥원(2014),「대학의 창업인프라 실태조사」

가. 대상별 경제교육 현황

1) 지역아동센터 교사 및 아동․청소년

 2013년 12월말 미취학학생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4,061개소이며, 이용 

아동수는 109,066명으로 조사됨.

 미취학아동이 3,714명이며, 초등학생이 80,31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KDI는 2014년 지역아동센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캠프를 시범 운영(3개반) 한 

후 2015년 동계 방학에도 2개반을 운영함(동․하계 방학 중 연 2회 실시 예정).

 2014년 8월 하계 방학에는 114명(3개반)이 캠프에 참여하였고, 2015년 2월 동

계 방학에는 62명(2개반)이 참여하였음.

 참가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35.7%에 그쳤고, “학교에서 경제를 언제부터 얼마 동안 배웠는가?”에 대해서

는 ‘1학년 2학기’에 배웠다는 학생이 52.9%로 가장 높았음.

2) 2014년 하계 캠프 참가자 중 초등학생(4-6학년)은 조사에서 제외하였고, 2014년 2기와 2015년 동계 캠프에 참
가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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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시스템을 통

해 전국의 251개 시설의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선

착순 250명 대상).

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동․청소년은 95.6%, 교사는 

70.1%로 높게 조사됨.

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아동의 75.7%가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교사의 경우에는 36.3%만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교사들에 대한 경제교육 필요성에는 70.1%가 동의하였으나, 실제로 교육받은 

경험은 36.3%에 그쳐 교사에 대한 경제교육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지역아동센터의 규모가 10명 이하일 때 경제교육 기회가 58.3%로 나타났으며 

11~20명 규모 82.0%, 21명 이상 79.7%에 비해 경제교육 기회가 적은 것으로 

조사됨. 규모가 작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공기관의 교육 필요성이 제기됨.

2)  다문화가족

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3)은 2014년 기준 1,569,47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이며, 이 가운데 결혼 이민자는 281,295명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의 자녀는 191,328명으로 2012년도에 비해 

22,745명(13.5%) 증가하였고,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이전의 자녀를 둔 가정이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의 경제교육 실태

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방문교사를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주여성을 제외하고 경제교육은 거의 이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센

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남.

 방문지도교사의 경우도 월 평균 1회로 나타나 최소한의 의무교육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뤄진 가족(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4조의2)

- 19 -



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의 기본은 언어교육이며,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많아 

취업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거주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경제교육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주여성들 중 상당수는 고국의 가족을 위해 취업 목적으로 결혼한 경우가 많

아 교육에 관심도 적고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주여성이 처한 문제와 교육 참가의 어려움

 이주여성의 경우 시댁과 친정의 경제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 든 남편과 젊은 아내 사이에서 경제현실에 대한 

이해 상충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교육 자체에 대한 수요 부족

 언어장벽이 해소되지 않으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어 

교육에도 소극적인 이주여성들이 적지 않은 실정임. 

– 그러나 자녀들이 취학하게 되면 자녀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

하는 경우가 많음. 

3)  북한이탈주민

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200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

하여, 2014년 12월 기준 27,51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거주 중임.

 200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현재 약 70%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30대(29.6%)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28.1%), 40대(16.3%)의 순

이며, 10대 청소년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12%를 차지함.

 탈북 초기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제3국에 체류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에서 벗어난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경험하기도 함.

 그러나 최근 북한을 떠난 지 1개월 내에 한국에 입국하는 ‘직행탈북’이 증가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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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요소에 대한 경험의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587 1,503 2,224 1,918 1,161 433 308 8,314

여 590 1,781 5,378 6,105 3,242 983 867 18,946

계 1,177 3,284 7,602 8,023 4,403 1,416 1,175 27,080

<표 10>  연령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단위 : 명)

* 2014년 8월 입국자 기준

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6%, 고용률은 

53.1%, 실업률은 6.2%에 달함.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은 일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월평

균 소득이 한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북한이탈주민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

한 적응 여부는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 이들의 경제적 적응이 한국사회 적응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생소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한 상황

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

 양적인 측면

– 하나원 교육 중 순수한 경제교육은 6시간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

와 시장경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

 질적인 측면

–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바탕으로 짐작할 때, 북한

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은 일반 국민 대상 경제교육의 축소판 형태

– 이러한 환경과 부족한 교육 기회 및 시수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4)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부록)󰡕, 늘픔플러스, 2011, p.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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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또 국민이 가지

는 의무를 다하게 하려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

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점검하고, 교육의 효

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이해력을 조사함으로써 현행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

의 내용과 방식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교육의 방향을 정립

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게 되는 삶의 

모든 부분과 연계된 것으로, 그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 각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이 질적․양적 측

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의 프로그램과 자료의 개발에 앞서 북한이탈

주민의 경제이해력을 조사함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선정

– 실시 전례가 전무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이해력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 시스템을 구축

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은 한국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은 물론, 향후 정부가 통일시대에 맞닥트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시험적 성격

 또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은 향후 남북한 통합 및 통일 국면에서 정부

가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제교육의 시험적 성격

4)  노 인 

 1970년 3.1%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00년 7.2%에 이르면서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했으며, 2017년 14.0%로 고령사회(Aged Society)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35년의 고령가구는 전체 가구의 

20.6%에서 40.5%로 증가하고, 독거노인가구도 7.4%에서 15.4%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

안」 보고서(2014년)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8.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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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위인 스위스(24.0%), 3위

인 이스라엘(20.6%)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각 지역 경제교육센터, 금융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곳에서 노인대상 경제교육을 

시행 중에 있음. 내용은 주로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또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 대상의 경제교육과 

베이비부머 등의 중ㆍ장년층이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과 기대 수입을 고려하여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교육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

5)  공무원 

 안전행정통계연보(201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현재 전체 공무원 정원은 

998,940명임.

 행정부 공무원은 총 974,518명으로 전체 공무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국가 공무원이 615,726명, 지방 공무원은 358,792명임. 이 중 일반직 

공무원은 총 464,656명임.

 입법부 공무원은 3,993명, 사법부 공무원은 17,431명, 기타 헌법기관 공무원 등

은 2,998명임.

 공무원 대상 경제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과 같은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경제교육센터 등의 경제

교육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음.

< 중앙공무원교육원 >

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2015 교육운영계획’에 따르

면 전체 총 277개 과정, 113,071명 교육을 계획하고 있음. 

 집합교육은 100개 과정, 11,771명 그리고 사이버교육은 177개 과정, 101,300명

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포함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금융지식 Best 16', ‘시장경

5) 이주미, 김태완,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2014.6),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pp. 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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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바로알기’ 등의 경제 관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 지방행정연수원 >

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15

년 교육훈련계획’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총 204개 과정, 146,644명에 대한 교

육을 계획하고 있음.

 집합교육은 총 67과정, 6,644명, 사이버교육은 137과정, 140,000명을 계획하고 

있어 중앙공무원교육원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 관련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으로는 지역경제정책과정, 창조경제과정이 있으며, 

사이버교육으로는 지역경제정책론, 시장경제 바로알기 등이 있음.

 경제 관련 집합교육은 각 3일간,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역경제ㆍ개발 관련 내용으로 진행

6)  언론인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언론산업통계’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기자직 종사자는 

3,156개 매체사에 27,398명이 종사하고 있음.

 종이신문은 15,055명(일간 9,865명, 주간 5,190명), 방송은 3,096명, 인터넷신문 

8,001명, 통신은 1,246명이 종사하고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3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소속 취재․보도․편집 관련 언론인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대학 이상 졸업자중 상경계열

(경제 / 경영학) 전공자는 9.8%에 불과함.

 소속부서별로 경제와 밀접한 경제 / 산업부의 경우도 상경계열 전공자는 11.2%에 불과

 언론인 대상 경제교육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공

하고 있는 교육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경제교육센터 등

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음.

 언론은 경제 정보의 주요 공급원이자 각종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여론을 형성하

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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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언론인은 그 어떤 계층보다도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만큼 경제교육의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음.

7)  경제교육 강사

 기획재정부가 전국 11개 지역에 지정・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는 다

양한 경력과 전공, 연령대 등의 특성을 갖는 강사들이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

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013년 KDI가 실시한 ‘학교 밖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연구에 

의하면, 이들 중 70%는 별도로 직업을 갖고 있으며6), 이들의 직업은 45.7%가 

‘공공 또는 민간기업’ 종사자이고 ‘교수․교사․연구원’이 25.7%로 나타남.

 별도의 직업이 없는 경우 이전의 직업 경력으로는 ‘금융기관 종사’가 20.0%로 

높고 ‘교수․교사․연구원’이 13.3%로 분석됨. 그리고 이전 경력이 없다는 응

답도 26.7%에 달함.

 지역경제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를 분류해 보면, 외부

전문가 46.7%, 내부 양성 강사 45.0%로 나타나 외부 강사 의존도가 다소 높은 것

으로 분석됨.

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의 강의 영역은 경제일반 41.2%, 창

업진로 22.3%, 금융․자산관리 14.6%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며 자체적으로 강사를 양

성해 경제교육 사업에 참여시켜 오고 있음.

 KDI ‘학교 밖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체적으

로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전체 11개 센터 중 8개에 이르고 있음.

 교육 대상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강사인력의 부족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양성과정을 이수하였는

지 묻는 질문에 75.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결과로 볼 때, 내부 양성강사 

외에 상당수가 체계화된 양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6) 「학교 밖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KDI,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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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양성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강사들은 양성과정이 자신들의 강의 활동

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59.5%)’, ‘약간 도움이 되었다(40.5%)’ 등 대부분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여 강사양성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남.

 표준화된 교재나 커리큘럼의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 경제교육 인프라 구축은 지

역경제교육센터가 단독으로 실시하기 어려워 정부 차원에서 양성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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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 경제교육 현황

1. 미국

< 교육부 >

 경제교육법안(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 EEE)은 미국 경제교육 관련 기

본 법안으로 주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부가 경제교육법안의 예산을 받아 집행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청소년들의 경제금융이해력 증진을 목표로 발의된 경제교육법안

(EEE)을 토대로 청소년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경제교육법안(EEE)은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을 주

관기관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다른 기관

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교육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음.

 경제교육협의회(CEE)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0년 7월부터 2013

년 9월까지 2,871,067달러의 예산을 받아 경제교육법안(EEE)에 근거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음7).

< 금융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FLEC) >

 금융교육위원회(FLEC)는 공정․정확 신용거래법(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금융교육의 정책적 방향성을 결정함.

◦ 2006년 발표된 금융교육전략(Taking Ownership of the Future : The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은 저축, 주택 보유, 은퇴 준비, 신용, 소비자 

보호, 납세자 권리, 투자자 보호, 금융소외자(The Unbanked), 다문화계층, 청

소년금융교육, 금융교육 성과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금융교육 총괄, 국제협력 

등 13개 분야로 구성됨.

7)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4).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 Fin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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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금융교육전략은 금융교육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과 함께 금융교육에 대

한 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강화에 대한 부분도 상세히 다루고 있음.

 2011년 발표된 금융교육전략(Promoting Financial Success in the United 

States)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 발표된 것으로 ① 효과적인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 

증대, ② 핵심 금융역량 결정 및 통합, ③ 금융교육 인프라 개선, ④ 효과적인 

금융프로그램 확인․강화․공유 등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함.

< 경제교육협의회(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CEE) >

 CEE는 교사와 경제교육 연구자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대

상별 맞춤 경제․금융교육 자료를 제공함.

 CEE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금

융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CEE는 미국 내 경제교육 중추기관으로, 각 주 경제교육협의회와 대학 부설 경제교육센

터 등 미국 내 200개 이상의 경제교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정부지원금 중 일부는 경제교육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와 지역교육기관

에 지원함.

 미국은 학교교육을 경제교육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미국은 주별로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교사가 자발적 표준내용 요소에 따라 경

제수업을 하되 구체적인 수업 진행 방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28 -



2. 영국

 영국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최근 10년 동안 경제․금융교육에 관심

을 기울이고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추세임.

 교육부,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등이 교사양성, 교재 및 

정보제공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영국은 금융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에 OECD에서 논의된 

금융교육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Education)을 가장 적극적

으로 추진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볼 수 있음. 

– 영국정부는 2007년 ‘Financial Capability: the Government’s long-term 

approach‘를 발표하고 2008년 독립된 연구(Thoresen Review of Generic 

Financial Advice)를 통해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함.

– 2010년 새로운 법안에 근거하여 금융자문기구(MSA)를 창설함.8)

< 금융자문기구(Money Advice Service, MAS) >

□ 금융자문기구(MAS)는 영국의 금융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

식을 제고시키고 금융문제에 대처할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됨. 

<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

 금융감독청(FSA)은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에 의거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유지, 금융시스템 안정성 향상, 소비자보호, 금

융범죄 감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및 결제시스템을 감독하고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정부의 재원이 아닌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운영됨. 현

재는 금융영업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과 건전성감독청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으로 분리됨.

 금융감독청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금융역량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8) G20_OECD_Advancing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ial Education p.28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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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or Financial Capability)의 1단계 사업을 진행함. 

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높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금융교육 국가전략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을 선정하고 그들이 실질적

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와 프로그램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

3. 일본

 일본 내각부는 2005년 경제교육 아젠다(Agenda of the Economic Education 

Summit)를 열어 경제금융교육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과 경제교육의 전면적인 도

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05년을 ‘경제교육원년’으로 지정함.

 2005년 아젠다에서 경제교육의 필요성, 일본과 미국의 경제교육에 대한 노력, 

일본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경제교육 관련 정책 입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함.

 경제교육의 기본방향을 ‘경제학의 평생교육’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합리적인 의

사결정 기술 습득과 이를 바탕으로 경제와 경제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

진하는 틀로서 중요성을 강조함.

 일본금융청(FSA)은 2005년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아젠다를 발표하고, 2007년 

CCFSI(Central Council for Financial Services Information)에서 금융교육 프로그

램을 본격적으로 진행함.

 최근 일본 경제금융과 관련된 변화가 학교교육과 사회제도 등에서 감지되고 있

는데, 대체로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교육대상도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금융청(Financial Service Agency) >

 정부의 학교제도교육 전담기관인 문부과학성과는 차별화된 교육보급의 주체로서 

사회에서의 경제금융교육의 방향 및 내용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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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청 웹사이트를 「가르쳐줘! 금융청」,「여러분 일반인」으로 재편하고 경

제교육 등에 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정보와 지침

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 자원을 확대함.

◦ 미성년자나 예비사회인을 위한 금융교육 자료실로 「가르쳐줘! 금융청」을 운영함.

 금융청은 일본 경제금융교육의 중심기구로서 2013년 금융교육 스터디그룹에서 작

성한 보고서가 경제금융교육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CAA)9) >

 일본 소비자청(CAA)은 소비지원행정을 일원화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단일 기

관으로 2009년 설립되어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정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정책 수립, 소비자생활을 위한 기반시스템 확립, 소비

자 안전 보장, 부정기업 감시, 소비자교육 실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 

 2012년 제정된 소비자교육촉진법(Act on Promotion of Consumer Education)에 

따라 ‘소비자교육 증진 기본정책’과 소비자교육증진위원회를 개설함.

9) http://www.caa.go.j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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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국가 수 국가

금융교육전략 수정
또는 2단계 실행

9 호주, 뉴질랜드,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

금융교육전략 
초안 실행

19

아르메니아, 브라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

드, 이스라엘, 한국,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포르투갈, 러시

아, 슬로베니아, 터키

금융교육전략 
초안 작성

26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엘살바도르, 

프랑스, 과테말라, 케냐, 레바논, 말라위,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루마니

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스웨덴, 탄자니아, 태국, 우간다, 우루과이, 잠비아

<표 11>  금융교육전략 진행 상황

4. 세계 경제교육 흐름 

가. 금융교육의 강화(OECD)

 2006년 G8(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재무장관 

회담에서 ‘금융교육 및 금융이해력의 중요성’에 동의함.

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한 G20 국가들은 그들의 실정에 맞게 학령기, 

노년기, 취약계층 등 대상별 금융교육전략을 제시함.

자료 : OECD(2014. 9), 「OECD/INFE Progress Report on Financial Education」

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OECD 등 세계기

구를 중심으로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별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변화된 금융환경에 적응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거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융

교육은 필수로 여겨지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

을 때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금융문맹은 개인의 경제생활에도 불편함을 초래하지만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사

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됨.

나.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필요성

 경제교육 주관기관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초기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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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EE와 영국 PFEG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대표적인 예로, 민간기관이지

만 초기 정부지원금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정부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정부가 경제교육을 위한 입법 활동도 적극적으로 관여함.  

다. 실용적인 경제교육 내용 구성

 이론 주입식의 경제교육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체험 및 활동 위주의 실용적인 

경제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 해외 사례에서처럼 경제교육은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올바른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는 틀로서 중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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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추진 방안

1.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의 필요성

 경제교육은 아동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일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경제교

육이 필요함.

 국민은 서로 다른 경제 이해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

로 하는 경제 이해력 내용이 달라지므로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이 이상적임.

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생의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생의 특성에 적합한 내용

과 소재를 제공할 때 효과가 극대화됨.

 학교 경제교육 강화는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함. 

 경제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사람들의 경제교육 수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사람들이 일생에 걸쳐 경험하는 경제 문제는 매우 역동적이며 변화무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전형적인 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경제

교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임.

 시기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최적기에 경제교육을 전달할 때 교육 대상자의 동기

가 극대화되고 경제교육 효과도 커지므로10) 이른 나이부터 시작해서 가장 잘 배

울 수 있는 연령대에 시의적절한 경제교육 내용이 전달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처음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모기지나 대출에 대해 

배우려는 동기가 가장 크며,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고등학생들에게 투자 상

품의 종류나 특성을 가르치는 경우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0) Lewis Mandell(2006). “Does Just-in-Time Instruction Improve Financial Literacy?” Credit Union Magazine, 

vol. 72 Issue 1, Special section p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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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의 특징

 생애주기에 따라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제 이해력과 태도를 규명하려면 먼저 생애주

기별로 사람들이 주로 경험하는 경제활동의 특징을 파악․정리할 필요. 생애주기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층, 장년과 중년층, 노년층의 다섯 계층으로 구분

구분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중년기 노년기

생애사건 탄생                                                      결혼   자녀 탄생       자녀 결혼     부모 사망       사망

학교                      학교 입학        학교 졸업                 자녀 입학          자녀 졸업

경제생활                        노동 준비            노동 시장 진입     가계 형성      주택 확장       은퇴 

주요 
경제 
활동

학습 시작

학습 지속

노동 준비

직업 탐색

취업

창업 활동

가족 형성

자녀 양육

근로 활동, 사업 확장

자녀 교육과 결혼

부모 부양

주택 투자

은퇴 후 대비

상속 준비

의식주 
외 필요

영양 영양
창업

자녀 학교

사업 유지․확장

자녀 학교와 결혼

부모 간병과 장례

의료비

비용 
조달

부모의 지원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저축, 연금, 

자녀의 지원

자산과 
대출

- -

자산 축적 시작 자산 유지 및 축적 축적 자산 소진

사업 대출, 주택 담보 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긴급 대출

긴급 대출

역모기지

경제 
습관

저축 필요성과 

방법

저축 실천

목표 설정과 계획 

실천

사업 자금 마련

주택 자금

보험 가입

신용 관리

예비적 자금 비축

자신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사건에 대비한 

자금 축적

생활양식 조정

자산 소진

연금 이용

보험 조정

필수 
경제 
역량

돈의 가치

절약과 저축의 

중요성

제약과 합리적 선택

금융회사 이용법

창업과 직로 선택

생애 설계 필요성

위험과 수익성 관계

재무 목표  설정

저축과 투자 실천

신용 관리와 대출

새 진로 모색과 계발

위험 관리

저축과 투자 실천

사업․주택  확대와 

대출

자산 축적 

노후 대비

위험 관리

연금 관리

축적 자산 관리

사기 피해 예방

보험 활용 능력

소비자 보호 제도

<표 12>  생애주기별 경제생활과 경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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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교육 적기 활용

 생애주기에 따라 사람들에게 경제교육을 실행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교육을 

실행하기에 특히 적합한 때가 존재하는데 이때를 ‘경제교육 적기’라 할 수 있음.

 경제교육 적기에는 평소에 비해 사람들이 경제교육이나 관련 정보를 습득하려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므로 경제교육에 대해 더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지니게 되므

로 경제교육 적기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경제

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 효과가 향상됨. 

 경제교육 적기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 새 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 결혼을 앞둔 커플 / 출산을 앞둔 부부 / 주택

을 구입하려는 사람 / 은퇴를 앞둔 근로자 

4.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전략 개발

가.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전략이란?

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내용을 일관적 ·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

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전략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기

본 틀을 제공함으로써 경제교육의 수월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

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전략은 각 연령 계층별로 최소한 지녀야 할 경제 이해력과 태도

를 기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 복지 향상에 기여함.

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전략에 따라 정부가 경제교육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학교, 공

공기관, 경제교육 공급 기관, 금융회사, 학회 등이 역할 분담을 하여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으며 특정 계층을 소외시키지 않는 경제교육을 균형 있게 실행해야 함.

 촘촘한 그물망 같은 경제교육이 실행될 때 국민의 건전하고 질 높은 생활수준 

달성이 용이해지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이 가능해짐.    

- 36 -



<그림 1>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전략

 현대 사회에서 기초 경제 이해력과 바람직한 경제 태도는 모든 국민이 습득해

야 할 생존을 위한 ‘삶의 기술’임.

나.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전략의 의의와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은 건수로 볼 때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지 않

지만 그 효과나 경제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함.

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 수립은 모든 국민을 대

상으로 보편적이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필수임.

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금융회사 등 실제로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국가 차원의 경제교육 전략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내용이나 교육 수요자를 놓

고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한다면 비효율성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음. 

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 사건이 일생에 걸쳐 발생하며 미

래의 경제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짧은 기간이나 학교에서의 경제

교육을 통해 평생 필요한 경제 이해력을 습득할 수 없게 되었음. 

 국가는 생애주기에 따라 특히 강조해야 하거나 필요한 내용에 특화한 맞춤형 

경제교육을 각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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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핵심 내용

아동기

․모든 물건은 가치가 있음을 알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습관

․필요와 욕구를 구별하며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건 구입에 신중함을 지니는 태도

․돈은 소중하며 희소성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없으며 예산 범위 안에서만 구매할 수 있음.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일과 직업을 통해 돈 또는 소득을 얻으며, 일은 사회 발전에도 기여함.

․용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습득하고 용돈 기입장을 기록

․용돈 모으기를 통한 저축 습관 형성 및 실천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의 중요함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는 태도

․주어진 돈으로 최선의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

․은행의 역할과 주요 예금 상품에 대한 이해

․이자의 의미와 이자율(단리)에 대한 이해

․근로자와 기업의 역할, 납세의 의무를 이해

․사고나 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성과 보험의 역할 인식

․경제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능력

<표 13>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의 핵심 내용

 경제교육 수요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경제교육 내용을 생애주기별로 정리하고 경

제교육을 위한 핵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경제교육 공급 기관들이 교육 수요자

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설계하고 해당 교재를 개발 및 공급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음. 

5.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의 핵심 내용

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의 핵심 내용이란 생애주기별로 최소한 습득해야 할 내용과 

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 이전 생애주기에서 요구되는 경제교육 핵심 내용은 이후 생애주기에는 불필요하다

는 뜻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이나 태도이므로 결국 아래에서 제시하

는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핵심 내용은 해당 지식이나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경제

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를 나타내며, 해당 내용은 이후 단계에서 계속 요구됨.

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핵심 내용에 상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학습 목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생에 걸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 이해력의 대부분

은 청소년기, 즉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까지 습득해야 하므로 학교 경제교육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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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비용과 편익을 옳게 파악하고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선택과 연결하는 능력

․비교우위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직업 선택에 적용하여 대비하는 태도

․경기 변동에 대한 이해와 통화 정책 및 재정 정책 변화가 개인과 가계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이션, 실업 등 경제 변수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가계 소득과 지출 구조를 이해하고 가계 수지를 파악 및 분석하는 능력

․수입과 지출의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소모임의 자금을 관리

․생애에 걸친 재무 설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학창 시절을 위한 설계 수립

․미래의 주요 사건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무 설계 훈련으로서 자신의 ․생애 목표 수립과 

그에 맞는 자금 관리 계획 수립

․진로 관련 정보 습득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 계획 수립

․직업이나 일에 의해 소득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고 자신의 미래 직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과 기술 준비

․일의 중요성과 사회에서의 역할 이해

․계약의 기본을 이해하고 소비자 보호 등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다양한 원천을 파악하고 정보의 질을 분석하여 활용하는 능력

․금융회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이해와 구분

․복리의 의미와 조기 저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태도

․저축, 주식,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의 특성과 구조 이해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산 관리를 하는 태도

․신용카드의 원리를 알고 신용카드 사용이 대출임을 이해

․금융 상품에서 위험과 수익 사이의 상충 관계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의 필요성과 구성 방법

․기업 창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사 경영의 내용을 이해하고 창업 준비

․경제생활에서 위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위험에 따른 손실을 대비할 수 있는 수단 파악

․사회 보험과 개인 보험의 보완 관계 인식

․대출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상환 방법과 금리 분석 능력.

․채무자의 책임을 다하는 태도와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제도

․경제적 문제를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창구를 이해하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태도

청년기

․대학 진학은 미래 수입을 늘리기 위한 투자임을 이해하고 등록금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임을 인식

․인생 목표를 위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 달성을 위해 학업과 훈련에 노력하는 태도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태도와 상품 구입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비교한 후 목

적과 예산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능력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으며 복리에 기초한 장기 계획의 중요성 이해

․세금과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이해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평가 능력

․수지 관리의 필요성을 알고 수지 개선을 위해 일을 통한 수입을 늘리는 노력

․가족의 일원으로 가계 수지를 파악하고 지출 관리를 실천하는 태도

․수입과 함께 저축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는 습관

․이윤과 기업가의 역할 이해와 창업을 통한 자기계발 능력. 

․신용카드 사용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분석

․고금리 대출의 위험성 인식.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과 교육, 주거, 자녀, 노후에 대비하는 자금 필요성 인식

․저축 및 투자 상품의 기본 특성을 이해하고 72의 법칙을 활용하여 개인 재무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능력

․가입하고 있는 공적 연금이나 보험의 내용을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저축, 보험, 연금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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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입하는 태도

․계약 내용과 조건을 이해하고 계약 체결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청하는 방법 이해

․경기, 금리, 환율 변화가 개인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특정 금융 상품에 미치는 영향 이해

․인터넷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인터넷 금융 거래의 유의점, 보

안, 정보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태도

․금융 상품의 3가지 특성(유동성, 안전성, 수익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위험과 수익성의 상충 관계에 

대한 철저한 이해

․위험 분산과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자산의 분산, 지역의 분산, 시간의 분산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산 관리를 실천하는 태도

․위험을 이전하는 수단으로서의 보험을 이해하고 자신이 갖추어야 할 보험의 종류와 보험 상품 선택 능력

․자신의 경력 계획을 재검토하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위한 노력.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 습득과 적절한 주택 대출 상품 선택

․장기 주택 대출에 따른 구체적인 상환 계획 수립 및 실천

장년․

중년기

․가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가계 수지의 건전성 유지

․소득과 지출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후를 포함한 장래 계획을 위한 수지 계획 실천

․자산과 부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산을 늘리기 위한 합리적 방법 강구 및 실천

․안정적 노후 생활을 포함한 장래 목표를 위해 적절한 저축 및 투자 실천

․필요에 따라 부채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

․가정환경 변화, 미시 및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자신의 자산, 부채, 저축 계획을 재검토, 수정하

고 실천하는 태도

․학교나 외부 전문가와 연계하여 자녀의 경제교육을 위한 노력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대비하여 저축, 보험에 가입하고 사회 보장의 종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

신의 노후 생활을 철저히 준비하는 태도

․노후에 대비한 다양한 보험 상품 준비

․정부 경제 정책이 가계, 기업,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해

․자녀 성장에 따른 주택 수요와 은퇴 후 주택 수요를 고려한 주택 관련 자금 계획 수립 및 실천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태도

노년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여생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능력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금 등의 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등 정

기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태도

․자산과 부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 자금과 상속 등을 계획 및 실천하는 능력

․연령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장기 운영 대신 유동성이나 안전성을 강조하는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 습관

․의료비, 경조사비 등 예기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태도

․정부의 복지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노년층에 적합하고 필요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상

담 후에 선택하는 태도

․주택을 이용한 역모기지 활용 능력

․경제적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문가나 상담원 확보

․고수익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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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중년기 노년기

정부

경제교육 교육과정 개편

타 과목과의 융합 지원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지원

사대와 교대 경제교육 과정 필수화

경제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부모 지원 창구 마련

대학교 경제교육 강화

군대 경제교육 지원

경제교육 학점제 도입

직장 내 경제교육 지원

공무원 대상 

경제교육

노인 전용 자문 

창구 개설

노인 전용 자문 

인력 양성 

경제교육 추진 전략 수립과 실행

경제교육 인프라 구축과 경제교육 관련 단체 사이의 협력 강화

사용자 친화적 경제교육 포털 구축

연구, 측정, 평가

경제교육
공급기관

학교 방문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교 밖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제공

군대 경제교육 제공

다양한 성인 경제교육 제공 채널 구축

직장 내 경제교육 실행

노인학교 

경제교육

공동 경제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경제교육 제공
돈의 오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

<표 14>  정부 주도의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추진 전략

6.  정부 주도의 최우선 추진 전략

 경제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은 일종의 R&D이며 공공재 성격

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

 외국의 사례와 경제교육 추진 전략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번역하여 

경제교육 포털에 공개함으로써 경제교육 공급자들이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용하고 있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정부가 추진하

고 있는 경제교육 추진 전략의 단기 및 중기 성과도 평가

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경제교육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 경제교육 공급 

기관들이 적극 채택․활용하도록 유도

 각 경제교육 참여 기관이 교육 경험, 정보, 우수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심포지엄을 정기

적으로 개최하여 향후 필요한 연구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파트너십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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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경제교육 평가 및 국민여론 

1. 우리나라 경제교육 평가

 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위축 및 부실은 개별 경제주체들이 사회에 진출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애로를 겪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관

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인 약 97%가 학교 밖(사회)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72%가 학교 밖 경

제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을 정도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밖 경제교육은 정부를 포함한 여러 경제교육 전문기관

들에 의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전문성과 체계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음.

 특히, 학교 밖 경제교육을 공급하는 기관들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조정․운영되지 

않아 예산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조

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도 부재한 상태임.

 실제로 2004년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들과 민간 경제교육 전문기관

들로 구성된 ‘민․관 경제교육실무협의회’가 발족되었으나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의 한계로 오래 존속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2009년에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에 의거, 경제교육의 기반 구축 및 구심점 역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한국경제교육협회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운영해 왔으나, 

동 협회가 조직 운영상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 

 더 큰 문제는 한국경제교육협회의 해산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순기능이 왜곡되

거나 경제교육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많은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경

제교육이 국내에서는 오히려 약화 현상을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합

리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함은 물론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임. 

 특히 경제교육과 관련한 정부 예산의 삭감 및 축소는 우리나라 경제교육 실태

조사, 경제교육 표준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경제교육 강사인력 양성 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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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확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한국경제교육협회의 해산으로 새로운 주관기관을 선정해야 하나, 현행 

경제교육지원법은 주관기관 선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새로운 주관기관을 

선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학교 밖 경제교육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나 경제교육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추진체계가 없고, 정부의 대국민 경제교육을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교육 자문그룹이 부재한 

것도 우리나라 경제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밖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민간 경제교육 기관들이 

선진 외국들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목적도 조직

의 이해와 연동되어 있어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하나 정부 내에서조차 관심이 높지 않은 것도 문제임. 

 경제교육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조차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낮은 것은 예산 삭감 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한국경제교육협회의 

해산에 따른 국회의 경제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의 타개책을 조속히 마

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러한 측면에서 중립성, 연속성, 전문성 등이 담보된  경제교육정책자문위원

회(가칭)의 구성과 중앙 정부가 구심점이 된 경제교육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겠음.  

2. 경제교육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 합리적인 경제활동 영위

 일반국민의 43.9%가 본인의 경제 여건과 사회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33.1%(‘매우 그렇다’ 12.8% 

+ ‘약간 그렇다’ 20.3%)였으며,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23.0%(‘전혀 그렇지 않다’ 7.4% + ‘별로 그렇지 않다’ 15.6%)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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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식 입수 경로

 일반국민의 44.4%가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에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서 

경제지식을 입수한다는 응답이 36.7%였음. 

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경제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

 일반국민의 48.4%가 경제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를 ‘초중고 학생’ 때라고 강

조함. 다음으로 ‘대학생(25.5%)’ 시기 또한 경제교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응답함.

 현재의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학교 경제교육의 도움 여부

 일반국민의 과반 이상인 51.4%(‘전혀 그렇지 않다’ 24.6% + ‘별로 그렇지 않다’ 

26.8%)가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경제교육이 현재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현재의 경제활동에 도움된다는 응답은 27.2%(‘매우 그

렇다’ 9.5% + ‘약간 그렇다’ 17.7%)에 그침.

 학교 밖 경제교육의 필요성

 일반국민의 96.9%(‘매우 그렇다’ 62.5% + ‘약간 그렇다’ 34.4%)가 학교 밖(사

회)에서의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필요 없다는 응답은 3.1%(‘전혀 그

렇지 않다’ 0.7% + ‘그렇지 않다’ 2.4%)로 소수에 그침. 

 학교 밖 경제교육이 필요한 이유

 학교 밖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N=969)들은 그 이유에 대해 과반 이

상이 ‘경제 여건과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55.9%)’를 지목함. 

–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많아져서’는 29.8%, ‘학교 경제교

육이 불충분하기 때문에’는 14.2%의 응답률을 보임.  

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

 학교 밖(사회)에서의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일반국민의 72.0%가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8.0%가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학교 밖 경제교육 경험과 합리적인 경제생활

 앞서 질문한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학교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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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을 받았던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음.

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자는 보통 이상(3.44)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고 평가한 반면, 경제교육 비경험자는 보통수준(3.05)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단함. 이는 학교 밖 경제교육이 개인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냄.

 경제교육 기관

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N=280)를 대상으로 경제교

육을 받았던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4%가 은행, 신문사, 사회

교육원 등의 민간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정부, 한국은

행 등의 공공기관이 34.3%,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모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

은 14.3%로 나타남.  

 경제교육 분야

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N=280)를 대상으로 교육받

은 분야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자산관리(43.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42.5%)’, ‘경제일반(35.7%)’, ‘투자(23.2%)’ 순으로 나타남. 한편, 

‘소비자교육(11.4%)’과 ‘신용(7.5%)’에 대한 교육 경험은 낮았음.  

 경제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

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N=720)를 대상으로 그 이

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29.3%가 ‘경제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를 지목했으

며, 다음으로 ‘인근의 경제교육 기관이 없어서(23.3%)’를 꼽음. 이는 경제교육

에 대한 홍보와 교육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기반의 충분성

 일반국민의 63.1%가 교육기관, 교육자료 등 현재 경제교육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한 반면, 단지 8.2%만이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기반이 충분하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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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주체

 일반국민(85.0%)의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은행 등 민간기관’이 주

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4.8%였음.

 정부가 대국민 경제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

 일반국민은 정부의 경제교육 역할에 대해 ‘민간기관의 경제적 지원(38.4%)’과 

‘강사양성, 교재개발 등 경제교육 기반조성(36.7%)’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반

면, 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을 실시(24.9%)’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임. 

 향후 가장 필요한 경제교육

 일반국민들에게 향후 가장 필요한 경제교육 분야는 ‘자산관리(28.4%)’와 ‘경제

일반(21.9%)’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세금(12.4%)’, ‘소비자교육(12.0%)’, 

‘금융(10.6%)’ 등의 순이었음.

- 46 -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정부의 경제교육 역할 지속 필요

 대상별․분야별, 그리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교육을 살펴본 결

과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제교육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

었음. 또한 민간부문의 경제교육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실적을 내고 있고, 

상당한 비중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경제교육의 공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경제교육 수요에

는 못 미치는 수준에 있음. 즉, 대다수의 국민들이 학교 밖(사회) 경제교육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교육 경험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

에 머물러 있음. 

 특히 취약계층이나 중소도시 등에서는 경제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제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

타났음.

 따라서 정부는 취약계층 등 우리나라 경제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되, 분야

별로 특화되어 있는 민간 경제교육 기관 및 단체를 측면 지원하거나 경제교육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특히 민간부문의 경제교육 공급이 현재의 수준에서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으

므로 정부 등 공공기관의 경제교육 역할은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하고, 동시에 

충분한 예산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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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경제교육 역할 강화 방안 

가. 경제교육 인프라 구축

1) 경제교육 추진체계 확립

 현재 경제교육 주관기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부가 경제교육을 효율 및 체계적

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

요가 있음.

 우선 추진 중에 있는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의 취지를 국회에 충분히 설명․설

득하여 경제교육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이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안을 적극적

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시행령의 주관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차선책을 검토

– 지정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차선책도 여의치 않을 경우, 경제교육 인프

라 구축 등 법에 의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2) 경제교육협의체 구성 

 현재 경제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경제교육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종합적인 컨트

롤 타워의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부재한 상황임.

 2004~2006년 기간 동안 민․관 경제교육실무협의회가 발족하였으나 협의회 기

능 및 역할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활동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주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하되 경제교육 전문기관(한은, KDI 등)을 참여

시켜 경제교육협의체(경제교육 관련 부서 실․국장급 참여)를 구성함(총괄 기능은 

조직․인력․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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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부 경제교육 추진체계

3) 경제교육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우리나라 경제교육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평가를 하고, 경제교육의 비전 

및 추진 전략 제시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교육 자문기구인 ‘경제

교육 정책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 경제교육 관련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논의

 정부의 경제교육 추진 계획 수립 및 기관 운영 방침 논의

 새로운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자문

 국내외 경제교육 관련 조사․연구 지원 및 자문

 교육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논의

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논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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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제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칭) 구성

4) 표준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지속 개발

 현재 동일한 교육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 및 강사에 따라 교재 및 

연수프로그램이 다르거나 미흡하여 경제교육의 질적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계층별, 분야별, 지역별로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영상 등 교육매체도 다양화시켜야 함.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예산

이 확보되어야 하고, 정부 및 국회의 경제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기

울여야 함. 

5)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

 현재 우리나라 경제교육 수요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부족한 경제교육 강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우선, 경제교육 분야의 전문강사 정보 수집 및 강사 양성을 통해 강사 DB를 

구축하여 경제교육기관 및 단체 간 정보 공유 필요

– 지역경제교육센터 및 기타 경제교육기관 등의 전문강사와 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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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희망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커리큘럼(계층별, 부문별)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 교육 희망 강사 모집

– 금융, 소비, 직업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교육 실시

– 교육 이수자는 강사 DB에 등록하여 경제교육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경제

교육 시 강사로 활용

 경제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 예산 및 인력 구성 등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가 주관을 하되 공신력과 전문성이 있는 경

제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양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경제교육 종합포털 구축

 우리 국민들의 44.4%는 경제지식 입수 경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 도시 혹은 도서지역 거주자 등 경제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교육 수

요자들에게 원격으로 각종 경제교육 자료에 접근시킬 수 있다면 경제교육 수

혜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공급자와 수요자가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경제교육 종합포털 구축할 필요

가 있음. 즉, 학생, 교사, 일반인, 민간 교육단체, 지역 센터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명실공이 경제교육 허브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경제교육 포털을 통해 원격 연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나.  경제교육 사각지대 해소 

1) 지역경제교육센터 활성화

 지역경제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제한

된 예산과 인력으로 다양한 경제교육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취약계층 등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현재 11개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전국을 감당하기 어렵고, 일부 지역의 경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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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확대・지정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지역경제교육센터 추가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준화된 프로그램 및 교재를 통한 교육의 질적 격차 해소 필요

 지정 시스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교육센터 위상 제고 필요

– 현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각 지역발전연구원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으

로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경제교육센터의 위상 제고 필요

2) 수도권 경제교육 문제 해소

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50% 가까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KDI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에는 KDI가 수도권 경제교육에 있어 많은 역할을 담

당해 왔으나, 현재는 물리적인 거리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

어야 할 것임.

3) 온라인 경제교육 확대

 온라인 경제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야 함. 온

라인 연수프로그램 개발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온라인 경제교육을 추진할 경우 물리적, 시간적 제약 해소를 위하여 웹, 

모바일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다.  민간경제교육 지원 방안

1) 민간 경제교육 단체 지원

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교육 수요를 토대로, 정부가 수행을 해야 하나 직접 수

행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에 과감히 위임 혹은 위탁시킬 필요

 해당 분야의 강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는 강사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

는 프로그램도 가동시켜야 함. 이를 위해서는 경제교육 수요 파악 등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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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제교육협의회 추진체계

로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등 가용 자원을 효율적

으로 배분해야 함.

2) 정부와 민간 간의 상호협력체계 구성

 정부와 민간 간의 경제교육 역할 분담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고, 공공 및 민간 경제교

육 기관들이 참여하는 ‘경제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경제교육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전신인 한국경제교육협의회를 벤치마킹하

여 체계화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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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떻게 가르칠까?

 

손 정 식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jsonny@hanyang.ac.kr>

1. Junior 경제학 교수의 반성

Junior 경제학 교수의 강의 방식:

경제학 용어와 이론의 추상적 개념을 중심으로 강의

정답을 주입하는 강의

불쌍한 학생들의 암묵적 반응(짐작해 보면):

용어와 이론을 배우는 의의(중요성)를 알 수 없다.

경제 용어와 이론을 자신과 연결 짓지 못한다(irrelevant).

흥미롭지도 않고, 쓸모도 알 수 없다.

유용성을 알 수 없으니 더 배우고 싶지도 않다.

Junior 교수의 강의방식과 학생들의 학습자세: 

교수는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학생은 시험점수 잘 받기 위해 

수동적으로 충실히 받아 적고 열심히 암기.

정답 주입식 강의의 문제: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 치중

그런데 정답 찾기 훈련으로 무장하고 사회에 나오면

‘세상에 정답은 없다’면서 남과 다른 해답(different solutions) 요구.

사회는 발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 

비판적 사고 가능한 창의적 인재 요구.

- 73 -



Junior 교수의 학생 인식에 대한 반성:

  학생들 머리는 커다란 빈 배

  많이만 가르치면 머리는 지식으로 가득차고 

지혜로운 인재가 될 줄로 알았다.

 그러나 학생 머리는 주둥이가 긴 빈 병과 같다. 

많이 가르친다고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다.

Junior 교수의 깨달음: 

       많이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많이 배우도록 하자. 

2. 어떻게 가르칠까?

쓸모도 모르고, 시험 후에는 잊어버릴 지식을 암기하도록 강요하지 말자.

배우는 즐거움을 주어 더 배우고 싶도록 가르치자.

Steve Jobs의 통찰력: “Stay Hungry. Stay Foolish."

배움을 갈구하라. 

우직하게 공부하라.

지식은 도구(tools): 

세상을 현명하게 사는 데 필요한 도구

    무엇을 더 잘 가르쳐야 할까?:  

         ‘망치’  vs '망치 사용법‘

사용법(용도)이 지혜(wisdom)

배움(learning)은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다.

경제 용어나 이론의 용도를 알면, 자신이 접하는 현실 세상과 연결 짓고,

더 많은 용도(응용 능력)를 생각해 낼 것이다.

- 74 -



3. 흥미 있고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 모델(제안)

경제 용어나 이론의 개념

         +
용어나 이론의 의미, 함의, 교훈,  현실경제 이슈에 대한 시각을 가르치자.

지혜와 통찰력,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흥미 있고 재미있는 수업

4. Senior 교수의 매몰비용(sunk cost) 강의 예

매몰비용 관련 질문으로 시작하는 수업

음악회 20만원 S석 표 구입한 사람

음악을 들어보니 재미가 없을 때 중간에 나올까? 끝까지 들을까?

매몰비용 개념

         + 

매몰비용 개념을 현실에 응용하는 사례 수업: 

결혼 전 데이트 비용 반환 소송(KBS TV 2014. 1, 21)

판사의 판결: 되돌려줄 필요 없다.

데이트 비용은 헤어지면 끝이다(매몰비용)

세상을 현명하게 사는 지혜를 터득하는 수업

매몰비용으로부터 배우는 지혜: 매몰비용은 엎질러진 물과 같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미 발생한 매몰비용은 잊어라.

현실경제 응용사례 수업

매몰비용을 잊지 못해 판단을 그르치는 현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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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수업

백화점에서 1만원에 팔던 생선(원가 8천원)을

한물 간 마감시간에 80% 할인가격으로 판매해야 할까? 말까?

정부가 생선 가격 할인율을 15%로 제한하면 

팔리지 않은 생선은 어떻게 될까?

교실토론: 시간적 공간적 한계 

학생수가 많은 반에서는 모두에게 토론 기회를 주기 어렵다.

교실토론의 좋은 대안: 온라인 강의실 토론

매몰비용 관련 현실경제 이슈에 관한 온라인 토론

가격 할인율을 최대 15%로 규제하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반 토론

(참고: 책이 발행되고 나면 발행비용은 매몰비용)

(참고: 정가에 팔리지 않는 책들을 정가의 15%할인 가격이든 85% 할인한 가

격이든 팔 수 있어야 발행업자는 손실 최소화)

학생들의 질문을 장려하는 수업

개념 중심 강의는 질문 여지가 별로 없다.

시각(관점)에 관한 강의를 해야 질문할 여지가 있다.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

교수의 시각에 도전적으로 질문(critical thinking)하게 하라.

교실토론의 좋은 대안은 온라인 강의실 토론

온라인 강의실에 ‘Q&A’ 방 개설. 

질문 독려 방법: 질문 올리면 수업참여 점수 부여.

질문이 너무 많을까 걱정? 

교수가 답해주는 수고를 더는 노하우: 수강생들에게 답하게 하라.

올린 답에 대한 수정, 보완 답변, 추가 질문을 환영하라.

강의내용 관련 현실경제 이슈에 관한 학생의 토론 제안 장려하라.

Q&A 방 참여 학생 모두에게 수업참여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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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경제를 어떻게 가르칠까?

사례(가능하면 우리나라) 중심으로 

실용 지식을 가르치고, 경험하도록 가르치자.

현실경제 응용 수업, 질문 수업, 토론 수업

지혜를 터득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

Team Project 과제물 수업(협업+소통 능력)

독백(monologue)하기보다는 쌍방향(interactive) 수업.

많이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많이 배우도록 가르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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